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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 전기차 대표차종인 EV6가 기

존 모델보다 상품성이 개선된 새로운

얼굴로 최근 출시됐다. 종전 모델도 전

기차 시장에서인기를 끌었던 만큼,이

번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도 남

달랐다.

지난10일열린시승행사는기아오토

랜드광주정문에서화순도곡면일원으

로 편도 23㎞, 왕복 46㎞에 거쳐 이뤄졌

다. 시승시간은 편도 40분, 왕복 80분이

소요됐다.

이번 시승 모델은 EV6 전기차 5인승

롱레인지 어스 2WD A/T 기본형으로

선루프,메리디안사운드,빌트인캠2,스

마트커넥트,20인치휠등이장착됐다.

차량의시동을걸고악셀을부드럽게

밟자, EV6는 내연기관에서 볼 수 없는

강력한 토크의 힘으로 초반 가속력을

자랑했다. 높은 속도를 내도 전기차 특

유의 정숙성 때문에 차 안은 조용했고

승차감은 부드러웠다. 타이트한 하체

세팅에 요철 대응력도 좋아져 내부로

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운전자의

만족도를높였다.

NCM(니켈코발트망간)배터리를장

착하면서 주행 가능거리를 494㎞까지

확보해 장거리 주행에 대한 거부감도

줄어들었다.

또한 급속 충전 속도를 높여 배터리

용량이 증가했음에도 기존과 동일하게

350㎾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이내 배터

리 용량의 80%(10%→80%)까지 충전이

가능하다.

주행 질감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

다.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과 승차감

등 주행 성능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

했다. 서스펜션 변경으로 주행느낌이

달라진 게 돋보였다. 부품 전부가 업그

레이드돼 승차감 뿐만 아니라 운전 감

각까지개선됐다.

종전모델보다상품성을개선한외관

의변화도있었다.

전면부는브랜드의최신패밀리룩인

스타맵시그니처라이팅이새롭게자리

했다. 후드의 캐릭터 라인을 차량 하단

까지 연결, 날개 형상의 범퍼 디자인을

적용해기존과는다른캐릭터를형성했

다.

실내는전체적레이아웃을그대로두

고 디테일을 보강했다. 스티어링 휠은

기본 4스포크, GT라인 3스포크로 이

원화돼트림별차별성을높이고엠블럼

이 우측으로 배치된 디자인을 통해 트

렌디한느낌을부여했다.

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

전기준으로롱레인지모델 ▲라이트 5

천540만원 ▲에어 5천824만원 ▲어스 6

천252만원 ▲GT-라인 6천315만원이다.

(※2WD기준)

EV6는 주요 정부 부처 인증이 완료된

후 출시됐으며,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

시등재완료후세제혜택이적용될경

우 ▲라이트 5천260만원 ▲에어 5천530

만원 ▲어스 5천935만원 ▲GT-라인 5

천995만원에구매할수있다.

EV6는 외장 색상으로 신규 색상인 ▲

아이보리 매트 실버를 비롯, ▲스노우

화이트펄▲인터스텔라그레이▲오로

라 블랙 펄 ▲글래시어 ▲문스케이프

매트 그레이 ▲요트 블루 ▲런웨이 레

드등총8종의색상을운영한다.

EV6GT-라인모델은신규색상인▲

울프 그레이 ▲요트 매트 블루에 더해

▲스노우 화이트 펄 ▲오로라 블랙 펄

▲런웨이레드등총5종의외장색상을

선택할수있다.

기아 관계자는 “EV6는 기아의 전기

차 라인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

기아의 대표 전기차”라며“더뉴EV6는

차별화된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

기아가 전동화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

있어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할 것”이

라고말했다. /임채만기자

승차감·정숙성개선…뷺기아대표전기차맞네뷻
●더뉴EV6시승기

기아오토랜드광주-화순도곡면46㎞거리왕복

강력한토크가속·서스펜션변경요철대응력↑

주행 가능거리 494㎞ 확보…장거리 부담 줄여

지난10일기아오토랜드광주정문에서화순도

곡면일원에걸쳐더뉴EV6를시승했다.사진은

더뉴EV6내외부모습. <기아제공>

기아는 국내 대표 소형 SUV 셀토스

의연식변경모델인 ‘The 2025 셀토스’

를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

입했다. <사진>

The 2025 셀토스는 고객들이 선호하

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화하고 상

위 트림에만 있던 고급 사양을 중간 트

림까지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

화한것이특징이다.

기아는The 2025셀토스에▲LED리

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▲전·후

방 주차거리 경고 ▲1열 열선 시트 ▲

실내 소화기를 전 트림에 기본으로 탑

재해상품성을한층높였다.

또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스마트폰

무선 충전 시스템을 장착해 고객 편의

성을향상시키고벨트라인에크롬몰딩

을적용해역동적인이미지를강조했다.

이와 함께 시그니처 트림부터 동승

석 파워 시트를 추가함으로써 고객 만

족도를높였다.

The 2025 셀토스는 신규 내장 컬러를

추가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선택

의기회를제공한다.시그니처트림에는

블랙 가죽 시트를, 그래비티 트림에는

미드나잇그린가죽시트를추가했다.

The 2025셀토스의판매 가격은 1.6가

솔린 터보 모델 ▲트렌디2천246만원▲

프레스티지2천562만원▲시그니처2천

750만원 ▲그래비티 2천790만원이고, 2

.0 가솔린 모델 ▲트렌디 2천147만원▲

프레스티지2천463만원▲시그니처2천

651만원▲그래비티2천691만원이다.

기아 관계자는 “The 2025 셀토스는

기존에 선택 사양으로만 추가할 수 있

었던 고급 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

적용하고 내장 디자인 컬러의 선택권

을 확대한 것이 특징”이라며 “이번 셀

토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높은 만족

감을느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”고

말했다. /임채만기자

기아 ‘The 2025 셀토스’출시븣1열열선시트기본탑재

제네시스 브랜드(이하 제네시스)가

고성능 영역으로의 확장 의지를 다시

한번강조했다.

제네시스는 지난 11일(현지시각) 영

국웨스트서식스주에서열린세계적인

자동차 축제 ‘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

브 스피드(Goodwood Festival of Spe

ed,이하굿우드페스티벌)’에서 ‘GV60

마그마콘셉트’등의고성능주행능력

을시연해보였다.

◇고성능주행능력선봬

1993년부터 시작된 굿우드 페스티벌

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카부터

고성능 스포츠카, 럭셔리카 등 다양한

차량들을전시하고다채로운볼거리를

제공하는 영국 최대의 자동차 축제로,

차량이 실제 주행하는 모습을 관람할

수있어 ‘움직이는모터쇼’라는별명을

갖고있다.

특히, 주행하기 까다로운 코너와 가

파른 언덕으로 구성된 1.86㎞ 길이의

‘힐클라임(Hillclimb)’ 코스 주행이 행

사의핵심으로꼽힌다.

제네시스는이날 ‘GV60마그마콘셉

트’, ‘G80전동화마그마콘셉트’, ‘GV8

0쿠페콘셉트’, ‘G70트랙택시노르드

슐레이페’의총4개차량으로힐클라임

코스를완주했다.

이번 콘셉트 차량들의 힐클라임 완

주는 향후 양산될 제네시스의 고성능

차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

다.

◇2025년 ‘GV60마그마’국내출시

제네시스는이번굿우드페스티벌에

서 고성능 차량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

처음으로공개했다.

이날 행사에서 제네시스는 고성능

차량개발의궁극적인지향점이 ‘여유’

와 ‘자신감’에서 오는 ‘운전의 즐거움’

이라고 밝히며, 이러한 운전의 즐거움

을구현하기위한 ‘제네시스마그마’의

3대속성을공개했다.

제네시스 마그마의 3대 속성은 ▲충

분한 파워와 정교한 차량 역학 제어로

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차량을 원하

는대로움직일수있는주행감각▲넓

고 낮은 차체로 역동성의 본질을 보여

주고제네시스만의우아함을강조하는

디자인 ▲운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핵

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인터페

이스및오감을통해느낄수있는다양

한감각적경험이다.

제네시스는오는2025년국내출시를

목표로 ‘GV60 마그마’를 본격 양산하

고,향후유럽등해외시장으로판매를

확대할계획이다. /임채만기자

제네시스‘굿우드페스티벌오브스피드’참가

영국최대자동차축제…고성능영역으로확장의지강조

CMYK


